
	네 안녕하세요 이승윤입니다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책이

	질문이 적혀 있는 책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펼쳐서

	질문에 맞는 답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가..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ㅎㅎ

	(눈을 감고 신중하게 책을 펴는 중)

	지금까지 했던 공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어떤 공연인가요?

	아 일단

	0순위는

	제가 최근에 앵콜 콘서트를 했는데

	그 공연은

	정말 정말 오래 기억할 것 같고요

	정말 하고 싶었던 거를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고

	그리고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오늘 공연도 정말 오래오래 기억하지 않을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 살 떨리는 기분이 있거든요

	되게 좋고

	너무 Up 되는데

	그걸 약간 죽여야지만

	잘할 수 있는 그 분위기예요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그 묘한 살 떨림과 흥분과 긴장

	이 기분이 너무 좋았고 재밌었습니다

	함께 듀엣 무대를 해보고 싶은 뮤지션이 있나요? 그 뮤지션과 함께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나요?

	저는 'Michael Jackson'과

	<Man In The Mirror>를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뒤에서

	(짝~ 짝~)

	‘맨 인더 미러~’

	이거 하고 싶어요

	Michael Jackson' 가스펠 합창단원 하고 싶습니다

	작업 기간이 가장 오래 걸렸던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1집에 <흩어진 꿈을 모아서>라는 곡은

	제가 고등학교 때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17살 때 만들었던 노래라서

	2020년 즈음에 (앨범을) 냈으니까

	(기억도 가물가물)

	10.. 15... 13년?

	아무튼 십수 년에 걸쳐서 완성을 시켰던 곡입니다

	<흩어진 꿈을 모아서>

	(도파민 뿜뿜)

	재밌네요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은 무엇인가요?

	기억에 남는 댓글...

	최근에 제가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애니메이션 영화 <라이온 킹>의 주인공)

	심바'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아 그래도

	‘심바’는 제가 존경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몹시 만족)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음악을 어떻게 경험했으면 좋겠나요?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시기, 어떤 감정

	어떤 관계, 어떤 장소에 그냥

	“한 모금의 보탬”

	한 모금 정도 보탬이 되는

	노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제가 뭐 어마어마한 걸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음악

	가령 모차르트, 베토벤 음악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순간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어떤 순간에 적절하게 필요한 노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노래 중에서 가장 아끼는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매우 심각)

	요즘에는

	<웃어주었어>라는 노래를 가장 아낍니다

	매일 제가 제 노래를...

	(역시 내 노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요ㅎㅎ

	<웃어주었어>라는 노래는

	요즘에 부를 때마다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요

	그런 노래를 무대에서 하고 싶었는데

	비로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를 때마다 나대는 심장)

	매번 두근두근합니다

	일단 저는

	되게 규모가 있고 큰 곳에서

	그 노래에 설득을 당해 주실 마음이

	되게 있으신 분들 앞에서

	그런 큰 곡을 부르는 게

	어린 시절부터의 꿈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기꺼이 설득 당해 주시고

	또 기꺼이 이렇게 환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제가 이만한 노래를 가져갔으면

	같이 계셔서 더 이만해지니까

	그게 너무

	(꿈을 실현시켜준 노래♫)

	제가 어릴 때 그리던 꿈에 가까워서 너무 좋아합니다

	당신에게 'Tiny Desk Korea'란?

	(깊은 고민이 느껴지는 탄식)

	약간 올림픽 나가는 기분이었다

	“올림픽을 나가는 기분”

	아무도 뽑힐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선수가

	뽑혀가지고 올림픽에 출전한 기분입니다

	잘 해야 되는데...'

	(대표 선수의 사명감)

	약간 이런 기분 이어가지고

	(그만큼 열심히 준비한 이번 무대)

	네 여기까지 일단 질문에 대한 답을 해 보았고요

	(꿀잼이었던 인터뷰♥︎)

	이거 되게 재밌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가 전부 다 방영되면

	이 질문들 아마 유튜브에 다 올라오겠죠

	그거 차곡차곡 모아서

	(일단 박제^^)

	저도 그거 보면서 혼자 자문자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에 불러주셔서

	거듭 영광이고

	살 떨리는 충만한 기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 재밌게 찍었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

	But Not So Tiny

	이승윤이었습니다



